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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양성평등이란?

 ▷ 남자와 여자의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성별에 따라 차별이 없음을 뜻합니다.

 나. 성 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다. 성폭력 피해를 둘러싼 성차별적 상황들

  라. 성평등을 위한 노력들

  정부는 학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

책,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를 운영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 허용적인 문화

를 개선하고, 개개인이 인식 전환을 통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의 일 따로, 남성의 일 따로? 성별 고정관념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적 대우

통계청 [2016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
르면 배우자가 있는 남자의 하루 평
균 가사노동시간은 50분, 여자는 4시
간 18분이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
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이중적 기준은 사람들 각각의 특
별한 능력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라는 
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에서 
주요 업무는 남성이 맡게 하는 성차
별적 업무 배치의 원인이기도 합니
다.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불명예
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업하더라도 여성은 높은 직급에 올
라가기 힘들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남
성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
어 있습니다.

성차별적 문화 성차별적 법과 제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왜 그때 그 자리에 있
었냐”는 의심과 불신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다가옵니다. 폭력을 동조·지지하는 문화는 대중매
체를 통해 문제의식 없이 더욱 확대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법과 정책, 수사기관이 때로 잘못된 
통념을 수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호기심이라
는 이유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많은 가해자들
이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곤 합니다.


